
363

東學海月思想에담긴에코페미니즘硏究

정정숙성균관대학교 동양사상·문화학과

현대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덕성 상실로 인한 인간성 파괴와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거나 모든 것을 인간본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 오늘

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파괴, 자연훼손, 환경오염을 가져 온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고 생태계 위기에 처한 현대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에

코페미니즘( E c o f e m i n i s m )이 여성학과 생태학에서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지구공동체 안에서

과연 에코페미니즘이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특히, 해월(海

月) 최시형(崔時亨)의 동학사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

아 보고자 한다.

우주만물에 대한 사랑은 해월 최시형에 이르러 만물이 시천주(侍天主) 아님이 없다고 말하는‘물

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 ‘인오동포 물오동포(人吾同胞 物吾同胞)’에서 해월의 생명주의는 생

명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흙·물 무생물에까지 그 생명력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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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제1절問題提起및 硏究方法

現代文明에살고있는우리는道德性상실로인하여人間性이破壞되어더불어살아가는共

同體의秩序가危機에처해있을 뿐만 아니라또한 環境破壞로인하여生態系가危機에直面

하고있다.

따라서生存의威脅과더불어價値觀과世界觀의混亂은새로운패러다임을要求하고있으

며 生態系危機에처한 現代人은다양한觀點에서生態系를살리기위한 努力들을試圖하고

있다. 人間과人間, 自然과人間이共存·共生할수 있는 生命의倫理, 價値觀의確立이절실

히 要求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論文은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女性學과生態學

에서어떻게形成 發展되어왔으며또한相互어떤 聯關性을가지고있으며과연有機體적인

關係속에서에코페미니즘이破壞되어가는生態系와상실되어가는人間性을回復시킬수 있

는 可能性이있는지를특히, 에코페미니즘적視角에서海月(1827∼1898, 崔時亨, 天道敎제2세

敎祖) 의思想을硏究해보고자한다.

東學은1860년 朝鮮末期에水雲 崔濟愚(1824∼1864)에의하여創道되었다. 解放以前에는

東學思想에대하여天道敎人이주된硏究者들이었으며一般人들이關心을가지게된 것은解

放以後1950년대부터라고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최동희, 신일철敎授 등이 中心이되어

學界에東學關聯硏究論文을發表하기시작하였으며, 1960년대에는한국사상연구회에서「韓

國思想」에 비교적많은 論文들이發表되기시작하였다. 이때부터일반학술지와대중지에도

東學關聯論文이發表되기시작하였으며大學에서도學位論文이나오기시작하였다.

1970년대東學思想硏究는「한국사상」제12집의崔水雲硏究로特徵지을수 있다. 硏究者의

전공도예전의歷史學과哲學 中心에서心理學, 宗敎學, 國文學으로확장되었다. 1980년대는

東學思想硏究가量적으로팽창하였고또한 學界의關心이증대된시기였다. 그러나硏究의

量적팽창에도불구하고東學에대한哲學的論爭點은쉽게부각되지않았다.

1990년대東學思想硏究는1980년대民主化이후전개된풍부한社會, 政治, 哲學的論議를

바탕으로倫理哲學, 敎育哲學, 社會哲學, 政治哲學의분야에서주목할만한 硏究結果들이나

타났으며歷史哲學的시각에서社會科學的方法으로硏究하는새로운전기를맞았다. 90년대

의 동학연구에있어서획기적인움직임은바로 東學을專門的으로硏究하는學會1)의 創立과

그 학술지인「동학학보」와「동학연구」의 창간이다. 이로인해東學을연구하는두터운硏究層

1) 동학학회(1999. 12)와한국동학학회가창립됨.



이 形成되었고연구자간의討論의場이마련되었다.

기존의해월에대한 연구는神觀2)·人間觀3)·修養論4) 등이 있었으며네오휴머니즘과연결

시켜 해월의정치사상을다룬논문5)도 최근에는발표되었다. 海月은朝鮮後期당시멸시받던

女性을한울님을모신존재로한울님같이존중하라고하여여성운동가들에게제1차적으로관

심을 끌었으며, 제2차적으로는物을 공경하라고한 해월의‘敬物’사상은에코로지에관심을

가진연구자들로부터또한주목을받게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에코페미니즘적시각에서해월의사상을연구하여현대인이파괴시킨

자연과환경6), 그리고물질문명에서소외된인간성을회복할수 있는패러다임을이끌어내고

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1차 자료와2차 자료를구분하여1차 자료로는천도교중앙총부에서

간행하고인정하는동학에관한 연구서적7)들을 중심으로하였으며, 2차자료로는학계의석,

박사논문들과단행본들을참고자료로하였다.

II. 페미니즘의根本問題

1. 生態系危機의原因

生物이살고 있는모든 空間을‘生物圈’이라고말한다. 현재 이 生物圈에는알려지지않은

種까지포함하면약 300만종의生物이살고 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많은種이 氣候나

토양, 태양에너지등의周圍環境과밀접한關係를맺고끊임없는相互作用과역동성을가지고

進化해가는것을‘生態系’라고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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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일철(1995), 「최시형의범천론적동학사상」, 『동학사상의이해』, 사회비평사

3) 문영석(2002), 「해월최시형의사상연구」, 『동학학보』제3집

4) 정혜정(2002), 「동학의성경신이해와분석」, 『동학학보』제3집

5) 오문환(1995), 「해월최시형의생활정치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6) 환경은자연적환경과인문적환경, 물리적환경으로구분할수 있으나, 주로 환경교육분야에서구분하는주요

기준은자연적환경과사회적환경이다.

6) 자연적환경으로는생물학적요인(동물, 식물, 미생물등)과 물리화학적요인(우주, 공기, 물, 흙, 빛 소리등)으

로 나누어지며, 사회적환경으로는인공환경(산업, 의복, 식생활, 주거, 교통 등) 과 사회환경(문화, 경제, 정치,

교육, 종교등)으로나눌수 있다.

7) 天道敎經典,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서, 도원기서, 천도교100년약사, 천도교여성회70년사, 천도교청년회80년사,

동학사, 동학의원류

8) 한강유역환경관리청, ECO-ACADEMY,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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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멕페이그(Sallie McFague)는生態系危機의性格을環境破壞의미묘성(subtleness), 부

정의(injustice)와복합성(complexity) 으로설명하고있다. 生態系危機의性格은環境問題가

獨立的으로存在하는個別的사안들이아니라, 社會諸般問題들(性差別, 階級差別, 人種差別,

産業資本主義, 軍事主義等)과 連結되어있을뿐만아니라地球共同體안에있는모든存在들

이 서로連結되어相互依存되어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것은生態系危機가단순히環境

政策이나發達된科學技術을適用해서解決될問題가아니라人間과의關係, 그리고國家간의

相互關係와連結하여생각해보아야할 問題이다.9)

人間性과地球環境破壞에대한 우려의목소리는1972년 로마클럽의제1報告書인『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국내명: 인류의위기)』와 1993년의『첫번째의지구혁명』이라는

포괄적인報告書였다. 1972년스톡홀름에서開催된UN世界人間環境會議에서르네듀보(Rene

Dubos)와 바바라워드(Barlbara Ward)의공저『오직하나뿐인지구(Only One Earth)』에서는

화석연료의연소로방출된탄산가스가大氣圈上層部에머물면서일종의온실효과를연출함

으로써지구의평균온도를증가시키고있다는危機意識을反映하고있다. 이후1973년에「유

엔환경계획」이 수립되고1987년에는UN총회가‘생태계의상호작용이국제안보의불가분의

일부’라는결의까지하여自然環境問題는일부環境保護團體次元을넘어國際問題로부상하

게 되었다. 1992년에는6월3일부터14일까지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185여개국정상들

이 참석한가운데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開催되었고, 건전하며무리없는開發을기치

로 내걸어地球를살리자(Save the Earth)는自然保存과環境保存을위한 國際協約과實踐課

題를조인협의한바 있다. 이러한問題意識을가지고UN은 8차례에걸친정상회담을開催하

여 環境問題, 人口問題, 女性問題等 광범위한領域에걸쳐새로운패러다임의必要性을確認

하고그 대안을摸索하였다.10)

人間의價値觀및 世界觀과相互 關聯이있는 生態系의危機는現代環境理論및 運動의側

面에서는環境危機의本質을참여의위기(a crisis of participation), 생존의위기(a crisis of

survival) 그리고문화의위기(a crisis of culture) 로본다. 1960년대環境運動은環境危機를

參與의危機로解釋하면서環境問題를參與와分配의問題로보았다. 環境問題를넓은의미의

분배정의의觀點에서이해하는社會主義, 社會民主主義, 自由主義福祉理論家들은科學의發

達과더 좋은政策과計劃, 그리고環境政策과計劃에民主的인參與와意思決定, 그리고環境

의 利益과汚染을同等하게分配함으로써環境問題들을解決할수 있다고보았다. 1970년대

초 地球의有限性과價値그리고資源消費와人口의幾何級數的인增加가地球의收容能力에

19)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 『신학사상』117집

10) 최문형, 「생태철학적관점에서본 동학의통일이념연구」, 『東學硏究』第11輯



심각한威脅이된다는사실을들면서사람들은環境의危機를人間生存의危機로받아들이게

되었다. 環境危機의地球的次元과人間의共同運命을분명히認識한生存學派는資源의配

給, 政府의干涉, 그리고集中化와人口統制를通하여環境危機를解決하고자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末과1980년 初에등장한文化危機學派는生態系危機를文化의危機인동시에이런

危機로부터解放의機會로보았다. 文化危機學派는生態系危機를參與와生存의危機로보는

것이 아니라우리의社會行爲를決定짓는人間의槪念, 知識, 信念과價値의世界, 즉 文明의

패러다임의危機로보았다. 이 學派는自然안에서人間 삶의 本質과目的에대한 哲學的이며

宗敎的인質問에焦點을둔다. 그러므로文化危機學派는環境運動과社會運動을統合하여産

業資本主義, 消費中心主義, 그리고多樣한形態의支配體制의破壞的關係를克服하고生態學

的 意識과文化를建設할수 있는좋은代案이라고생각한다.11)

生態系의危機를文明의危機로본 文化危機學派는人間의槪念및 知識, 信念, 價値觀等을

바꿈으로서生態系의危機를克服할수 있다고보았다. 이에生態中心主義(Ecocentrism)12)에

속하는에코페미니즘은女性抑壓과自然搾取사이의相互連結을文化理念과社會構造안에서

찾아내어支配와虛僞의破壞的關係를相互關係(relations of mutuality)로治癒시키기위하여

男性中心的인社會制度와意識의變革을追求한다.

生態哲學은1970년대초반미국에서環境哲學의일부로등장하였다. 環境哲學은크게세 부

류로나눌수 있는데첫째부류는人間中心的改良主義(anthropocentric reformism)로서環境

問題의 原因을 사람들의無知와 近視眼的인계산에서찾는다. 두번째부류는 環境倫理學

(environmental ethics)의 여러 類型들로써旣存의人間에게만한정되었던倫理的고려를個

別 動植物, 種 等 自然으로확장해서環境問題에對應하고자하는立場이다. 이를테면動物中

心的이거나生命中心的인倫理(biocentrism)의立場이다. 세 번째 부류는環境問題의根本原

因이 보다 더 根源的인데 있다고여기며기존의倫理學은環境問題에대한 解決方案이라기

보다는오히려問題를일으킨原因들과더 가까이位置해있다고批判한다. 生態學이나有機

的 自然觀은새로운倫理, 즉, 人間中心的인倫理가아닌 自然中心的인倫理(ecocentrism)를

中心으로해야한다는立場이다. 이는自然속에內在하는本質的인價値를指摘하며人間만이

아니라自然現象역시尊重받아야마땅하며人間은자신뿐아니라自然環境에대해서도道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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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 『신학사상』117집

12) 생태중심주의는모든사물의상호관계성(Interrelations)을강조하는생태철학으로개인의독립적자율의자유

주의적가치를비판하고, 살아있는것과 살아있지않은 것, 인간과自然 사이의절대적구분을허용치않으며

인간중심적自然이해와윤리적이론 및 실천을날카롭게비판한다. 생태중심주의에는서로 상보적인세가지

이론및 운동들, 즉 내재적가치이론(Intrinsic Value Theory), 깊은생태학(Deep Ecology) 그리고에코페미니

즘(Ecofeminism)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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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義務를갖는다고主張한다. 오늘날生態哲學이라고하면이 세 번째부류의急進的環境哲

學을지칭한다.13)

오랫동안서구는聖과俗, 男性과女性, 自然과人間이라는二分法的인思考로써모든現象

을 접하였으며, 二分法的인시각으로歪曲된양상들을招來하여自然의破壞와女性의抑壓된

삶을 낳았다. 반면에東學의제2세 敎祖인海月의‘物物天事事天’思想은水雲의‘侍天主’

思想을土臺로自然과人間을統一體로봄으로서神과 人間과自然을아울러성스럽게여겼

다. 이것은自然을단순히物質로보는西歐的二分法的인思考方式을넘어서生態系의危機

를 克服할수 있는, 認識의轉換點을주는 思想이라고할 수 있다. 특히海月의‘物物天事事

天’은 萬物平等論의立場에서볼 때 性別과身分의差別은容納될수 없다.

2. 女性政治學(Feminist Politics)과生態學(Ecology)

에코페미니즘哲學과政治學에서폭넓게論議되는세 가지형태의女性學에는自由主義女

性學, 社會主義女性學, 그리고急進的女性學이있다.

自由主義女性學(Liberal Feminism)은法的, 政治的, 敎育的, 經濟的인領域에서男性과女

性의 權利를確保하고자한다. 自由主義女性學의實在에대한 機械的科學的分析은人間을

自己利益의極大化를追求하는個人的, 自律的, 合理的存在로보는 自己 中心的人間理解에

지대한影響을주었다. 合理的存在인人間은共同의人間本性을所有하므로, 自由主義女性

主義者들은性의 差異(gender difference)를認定하려고하지 않는다. 男性과女性의能力은

同一하기때문에性 不均衡은敎育, 經濟, 및 政治의영역에서機會의不均衡에의해서惹起된

다고 보고 機會의均等을通해, 女性의合理的인能力을男性의水準으로向上시킴으로써女

性 從屬을解決할수 있다고본다. 동시에環境問題를自然資源의지나친開發과環境汚染을

統制하지못한것에서찾는다. 資源不足과環境汚染과같은環境問題는女性이자신의生物學

的 缺點을超越하여男性과함께더 좋은技術科學, 資源保存과環境規制를通하여解決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結局 男性의領域을規範的인것으로보고 女性을男性領域으로名目

上으로만統合하는自由主義女性學의二元論的, 機械的男性 中心的理念과實踐은女性의

社會經濟的疎外와心理的疎外 그리고微妙하고不正義하고複合的인生態系危機를克服하

는데분명한限界를지니고있다고하겠다.14)

13) 구승회(1995), 『에코필로소피』, 새길, pp.18∼24, 최문형,「생태철학적관점에서본 동학의통일 이념연구」에

서 재인용, 『동학학보』제11집, pp.215∼217

14)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 『신학사상』117집



社會主義女性學은女性從屬의根源을資本主義家父長制(Capitalist Patriarchy)로본다. 資

本主義사회패턴안에서는勞動의區分(男性의生産役割과女性의再生産役割) 뿐만아니라

女性의二重勞動, 즉 女性의賃金勞動과家事勞動이矛盾을發生한다는것이다. 따라서그들

은 自由主義女性主義者들이追求하는市民權뿐만아니라作業場이나家庭에서女性이男性과

同等한파트너로서일할수 있는 經濟的인自律(女性의經濟的독립)에 둔다. 性 不均衡의一

次的原因은二重勞動에있으며그래서여성의家事役割과家事勞動의社會化를要求한다. 社

會主義女性學은生産과再生産의辨證法的關係와性의社會的構成의觀點에서에코페미니

즘에큰 공헌을한다. 그들은女性과自然의支配가資本主義사회패턴-이 안에서女性과自然

은 技術科學을通하여이루어지는人間發展을위해 資源으로사용되거나搾取된다. -안에內

在되어있음을指摘한다. 그들은또한自然을人間삶을維持하는데必要한物質的基礎로봄

으로써, 社會變化의原動力을정신(spiritualism)이아니라물질(materialism)이라고主張한다.

人間은物質的自然을技術科學을通해人間의삶으로變形시킨다. 그러므로自然은力動的이

고 살아있는實在로본다. 自然은搾取되는受動的對象이아니라人間과辨證法的關係性을

지니는活動的인主體가되며, 이것은人間과自然과生態學的으로維持될수 있는關係를가

져야만한다는사실을意味한다.15) 우리가自然과의相互關係안에서生態學的調和와均衡을

破壞시킬때,“살아있는自然은우리에게복수를하며…自然안에서어떤 것도 孤立되어일어

나는것이없다.”는 엥겔스의말은生態系의相互關係性을잘 表現해주고있다.

社會主義女性學은環境問題를無限한經濟成長과人間發展을追求하는人間의競爭과貪

慾에 基礎해있는 産業資本主義에돌린다. 支配와힘의 패러다임에基礎해있는 資本主義論

理는必然的으로人間과自然의지속가능한關係를배제하여生態系破壞를불러온다고보았

다. 따라서社會主義女性學觀點에서生産은再生産과生態學에依存해있으며이들의辨證

法的 關係안에서自然의持續的사용의意味, 그리고人間本性과性의 社會的構成의重要性

을 일깨워준다.

社會主義女性學은自由主義女性學과마찬가지로女性은男性과다르지않고같다는것을

보여주려고함으로써性의 差異(gender difference)를認定하려들지않는다. 두 女性學은同

等한權利의必要條件으로서平等權(civil rights) 或은經濟的獨立의確保를通한女性解放을

女性을男性의領域으로統合시키는데서찾는다. 이것은男性과男性의役割, 經驗및 價値를

規範的이라고보는男性中心的前提및 偏見에基礎하고있다.

반면, 急進的女性主義(radical feminism)는性의差異(sex/gender difference)를認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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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New York; Routledge, 1992), pp.195∼

196,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에서재인용, 『신학사상』1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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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進主義女性學은男性과女性의等價性보다는人間本性의差異에關心을가지고性 關係

(sex/gender relations)안에서生物學的社會的機能을强調하면서, 家父長社會안에서男性支

配를 維持하고正當化하는文化와意識의複雜한패턴들을檢討한다. 이들에의하면人間本

性은生物學(生態學)에 基礎해있어, 人間은生物學的으로性(sex)이定해지고, 社會的으로性

(gender)이 形成된다. 이런性 關係(sex/gender relations)는女性과男性에게서로다른힘의

土臺(power base)를提供하기때문에個人的인것은政治的인것이된다. 그러므로그들은女

性의私的領域(家庭과道德)과 男性의公的領域(政治, 經濟, 技術)을 區別하는男性中心的이

데올로기를拒否하고男性性과女性性의제 均衡을强調한다. 그들은女性의限界와劣等性을

女性의生物學的再生産役割과連結시켜서女性을私的인家庭의領域에制限시키는家父長

的 理念을批判한다. 그들은家父長制를모든形態의人間抑壓과自然搾取의뿌리로봄으로써

家父長적안에서女性과自然은깊게結合되어함께無視되고搾取되었다고보았다.16)

캐런 J.워런은人間은누구나社會的으로만들어진思考方式(워런은이것을‘槪念의틀’이

라고 불렀다. )에 따라 活動하게되는데 男性이女性을抑壓하고搾取하는行爲 밑바닥에는

‘家父長的槪念의틀’이 굳게자리잡고있으며지금까지男性의信念·價値·態度등을唯一

한 것이거나標準이되는것 또는女性의그것보다더 나은것으로여겨온것은바로 이 家父

長制적槪念의틀 때문이라고보았다. 워런은또한이러한女性의支配와自然의搾取는곧 男

性/女性, 人間/自然, 文化/自然, 精神/肉體, 文明/原始, 理性/感性, 同一者/他者等의모든現象

을 서로對立的이고排他的인것으로把握하려는二元論的또는二項對立的인思考에서비롯

된다고보았다.

女性을男性의굴레에서解放시키고生態危機를克服하기위해서는社會制度및 觀念의틀

을 바꾸어야한다고主張하였다.

반면에東洋에서는이러한二元論的인思考를가졌다기보다는오히려陰陽對待적인論理를

가졌다고할 수 있다. 他者는自我의慾求를充足시키는도구가아니라사랑하고배려해야할

目的性을갖고있으며, 自我와一切가되는存在이다. 易學的觀點에서보면自我와他者는서

로를構成하는必須的前提條件이된다. 이것이陰陽對待적인論理이다.17)

急進的女性主義者들은오래된性 體系(sex/gender system)가現代의生態系危機에많은

影響을주었다고主張한다. 文化女性主義人類學者인쉐리오트너(Sherry Ortner)는女性從屬

이 女性과自然에대한 象徵的인連結을通하여거의 모든文化안에서發生하는普遍的인現

象으로설명하고있다. 女性/自然 그리고男性/文化의連結은人間關係안에서가장 오래되고

16)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 『신학사상』117집

17) 최영진, 「유교와페미니즘, 그접점의모색」, 『유교와페미니즘』, 한국유교학회, 철학과현실사



널리퍼져있기때문에, 女性從屬은普遍的이고文化的인抑壓의形態라고主張한다.18) 그녀는

이런 性的 不均衡을生物學的差異에서가아니라文化的理念과象徵들안에서찾아내고있

다. 각 文化는女性을文化보다덜 價値가있다고보고自然과聯合시켜서女性을平價切下한

다.

人間世界와自然世界를區分하는文化는無秩序의根源인自然을統制하고超越하여, 自然

을 文化의目的과利益에맞게變形시킨다. 自然에어떤形態와意味를부여하는自然의社會

化 過程안에서文化는그 자체를自然보다優越한것으로看做하게된다. 自然을統制하는文

化의이미지는無秩序의象徵인自然과對比되어文明과現代社會의주요한象徵이되었으며,

이런 種類의文化的패턴은男性의文化獨占을보여주는데, 이 안에서男性은文化와同一視

되는반면에女性은自然과同一視된다. 自然에대한文化의統制는男性의女性에대한統制

와 支配를正當化시키게된다. 여기에서人間의能力, 특히男性의能力은自然을變形시키고

社會化시켜서統制하고支配하는能力에있다.19)

에코페미니즘은페미니즘에生態나環境을뜻하는에코라는接頭語를붙여만들어낸 것으

로서女性에대한男性의偏見이나抑壓또는搾取를批判하고自然에대한支配를비롯한모

든 抑壓이나搾取를없애는것이一次的인目標이며에코페미니스트들은環境汚染, 資源枯渴,

生態破壞때문에人類가危機를맞고있다는危機意識을첨예하게깨닫는다. 이에生態運動家

들이나에코페미니스트들은生態系의모든 構成員들이서로 聯關되어있다고보고 生態危機

를 克服하는데는무엇보다도女性의役割이重要하며環境問題를아예女性이떠맡아야한다

고 主張한다.

女性과自然이깊은 聯關을가지고있다는것은 오래 전부터있어 왔다. 古代그리스시대의

哲學者제노폰은일찍이“地球는女神”이라고말하였고, 루크레티우스는“地球는어머니로

불러마땅하다. 人類를만들어낸 것은바로地球이다. ”라고말하였다. 近代科學의理論的틀

을 마련해준 프란시스베이컨은自然을女性과聯關시키면서自然을人間의利益에奉仕하는

奴隷로만들어야한다고말하였다. 그리고시몬보부아르는지금으로부터약 50여년 전에女

性과 自然의關係에처음으로눈을 돌린 女性 理論家였다.『제2의 性』에서그녀는女性과自

然이서로 깊은聯關性이있음을指摘하였다. 보부아르는“男性은女性을所有함으로써本能

的 慾求를充足시키는것 이상을기대한다. 즉 女性은男性이自然을征服하기爲한手段으로

삼는 特別한對象이다.”라든지,“女性한테는自然의불안한神秘가具現되어있고 男性은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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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herry Ortner, “Is Female to Male as Nature is to Cuture?”in Michelle Zimbalist Rosaldo and Louise

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pp.67∼88, 전

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에서재인용, 『신학사상』117집

19) 전현식(2002), 「에코페미니즘과동학」, 『신학사상』1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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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에서벗어날때 女性의손아귀에서풀려난다”라고말하였다.20)

이미古代부터近代에이르기까지여러哲學者들이指摘하였듯이女性의抑壓과搾取, 自然

의 抑壓과搾取사이에는重要한聯關性이있으며이러한聯關性을올바로理解하기위해서는

女性과自然의二重的抑壓을올바로理解하여야한다. 페미니즘理論과實踐은반드시生態

學的觀點을包含하여야하며生態問題에대한解決은또한페미니즘적觀點을包含하여야한

다. 그러므로女性運動과生態運動은따로떼어서생각할수 없다. 이처럼大地를비롯한自然

은 늘 女性으로여겨왔다.

III. 天地·萬物과生態系의 原理

1. 天地

傳統哲學에서의‘自然’이라는用語는自然科學의對象으로서의‘自然’을 意味하는것은아

니었다. 여기서의‘自然’은‘스스로그러함’의 뜻을가진것으로道家에서의‘無爲自然’이나

‘道法自然21)에서처럼天道의流行 또는 道體의作用을설명하는槪念으로쓰였다. 따라서지

금의‘自然’에 해당하는傳統哲學의用語는아마도‘天’,‘天地’,‘萬物’,‘宇宙’等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天’의 含意에는이런自然의意味보다는萬物의主宰者로서의天帝의意味가강했

다. 그리고나중에性理學에서는‘自然法則’즉天理의槪念으로더 많이쓰이게되었다. 대신

원래天에內包된自然의槪念은이후‘天地’라는用語가대신하게된 것 같다. 그래서‘天地’

라는 用語가登場하는것은생각보다상당히後代의일이다.『論語』에도 이런 用語는나오지

않으며,『周易』의 卦爻辭에도없으며, 다만『易傳』에 와서야나타난다. 따라서이 用語가一般

的으로使用되던때는 적어도孟子, 易傳의成立이후, 즉 戰國時代以後에와서가아닌가한

다.22)

傳統哲學에서의自然은人間과하나로보는‘物我一體’,‘天人合一’의 思想에基盤하고있

음을알 수 있으며23) 또한自然을정지된어떤물건의덩어리로보지않고살아숨쉬는하나의

20) 김욱동, 「에코페미니즘과생태중심주의세계관」, 『미국학논집』제29집1호, p.50

21) 人法地, 地法天,天法道, 道法自然, 老子, 『道德經』제25장

22) 곽신환,「유교의만물관」,『환경과종교』, 민음사, 김춘성,「동학의自然과생태적삶」에서재인용,『동학학보』

창간호, p.77

23) 윤사순(1998), 「유학의自然철학」, 『조선유학의자연철학』, 예문서원, p.33



‘生命’으로보았다. 흔히東洋의自然觀을말할 때‘有機體的自然觀’24)이라는말을한다. 이

는 自然을그 자체로이야기하기보다는항상살아있는全體의生命의秩序, 生命의흐름으로

把握하기때문이다.

朝鮮性理學에있어서도性理學者들은天을 理로 생각하면서때로는人格的上帝로표현하

기도한다. 특히다산은天을‘上帝’라고認識하였다.

東學에있어서水雲은天을여러가지로표현하고있다.『東經大全』「布德文」에‘敬天命順

天理’라는표현에서는朝鮮時代性理學者들이가진一般的인天 에 대한見解를가지고있으

나 1860년 東學을得道한以後에는天에대하여人格的인意味를더 賦與하고있다.“나는도

시 믿지말고한울님만믿었어라. 네 몸에모셨으니捨近取遠하단 말가”25)“天上에上帝님이

玉京臺에계시다고보는 듯이 말을 하니 陰陽理致姑捨하고虛無之說아닐런가”26)라고 하여

모든사람들이한울님27)이라는存在를각자의몸에 모시고있다는‘侍天主’의 眞理를말하였

다. 이것은天에 人格性을부여하여恭敬의뜻을 나타내었으며人間은內面에한울님을모신

거룩하고神靈한存在로宇宙의中心임을밝힌 것이다.‘侍天主’의‘主’字는‘尊稱해서父

母와더불어섬긴다’28)는 뜻이다. 이것은海月에있어서‘天地는父母요父母는곧 天地니, 天

地父母는一體니라.’29)라는部分과一脈相通한다.

水雲은‘天主’의 존재형태를‘至氣’라는用語를使用하여설명하고있다.

至라는것은지극한것이요, 氣라는것은虛靈이蒼蒼하여일에임하여干涉하지않음이없고, 命令

하지않음이없다. 그러나모양이있는것 같으나形狀하기어렵고, 들리는것 같으나보기는어려우

니, 이것은또한渾元한氣運이다.30)

즉, 한울님이바로 至氣인것이다. 여기에서水雲의自然觀및 宇宙觀이나온다고할 수 있

다. 宇宙는바로지극하고渾元한氣運즉, 至氣로가득차 있으며至氣의發顯이곧 한울님의

자취인것이다. 水雲은『東經大全』중「布德文」에 自然의運行을天主造化의자취라고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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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셉디덤(1988), 이석호외 옮김,「중국과서양에있어서인간의법과자연의법칙」,『중국의과학과문명』, 제

18장, 을유문화사, P.295

25) 『天道敎經典』, 「용담유사」中〈敎訓歌〉

26) 『天道敎經典』, 「용담유사」中〈道德歌〉

27) ‘한울님’이라는용어는동학에서天, 上帝, 天主라는표기로사용됨.

28) 主者는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天道敎經典』「東經大全」中〈論學文〉, P.34

29) 天地卽父母父母卽天地天地父母一體也, 『天道敎經典』「해월신사법설」中〈天地父母〉, P.249

30) 曰至者極焉之爲至氣者虛靈蒼蒼無事不涉無事不命然而如形而難狀如聞而難見是亦渾元之一氣也.『天道敎

經典』「東經大全」중〈論學文〉, P.33



374 제2회전국대학(원)생환경논문수상논문

고 있다.3 1 ) 이처럼한울이스스로自化, 自顯한것이 自然이며, 그것은至氣를통하여표현된

다.3 2 ) 그 至氣가사람에게는內有神靈과外有氣化로나타나며이미至氣속에는마음과氣運의

意味를갖고있다. 그래서至氣에는靈적인作用을일으킬수 있는마음이이미들어있으며사

람들이人格神이라고하는것은至氣안에存在하는‘어떤神靈한것’이라고표현할수 있다.

至氣는단순한質料나에너지만이아닌神靈한마음을담고있으므로自然도神靈하고거룩

한 存在인것이다. 이에海月은東學의循環論的時間觀33)을 가지고天地, 自然에대하여變化

와 生成 그리고消滅을중시하면서天地父母의恩德을알아서天地 대하기를父母와같이 대

하라고말하고있다.

天地는곧 父母요父母는곧 天地니, 天地父母는一體니라. 父母의胞胎가곧 天地의胞胎니, 지금

사람들은다만父母胞胎의理致만알고天地胞胎의理致와氣運을알지못하느니라.34)

海月은지금 사람들은父母의胞胎만알고 天地胞胎의理致를알지 못하여天地에대한孝

道와恭敬의마음을가지지못하니한탄스러움을指摘하면서‘天地父母네 글자는글자는비

록 각각다르나, 그 實은도무지한울天 한 字니라. 그러면天地는곧 父母요父母는곧 天地

니, 天地父母는처음부터사이가없느니라.’35)라고하여‘父母가나를낳고 나를 기르나자연

히 成長하는것은天地의造化요. 天地가나를化生하고나를成長하게하나天命을받아서가

르치고기르는것은父母의恩德이니그런즉, 天地가아니면나를化生함이없고父母가아니

면 나를 養育함이없을 것이니, 天地父母가覆育하는恩惠가어찌 조금인들사이가있겠는

가.’36)라고하시며‘天地는萬物의아버지요어머니이기때문에尊稱하여父母와더불어같이

섬기라’고 하였다.37) 따라서‘天地父母를길이 모셔잊지 않는것을깊은 물가에이르듯이하

31) 盖自上古以來春秋迭代四時盛衰不遷不易是亦天主造化之迹昭然于天下也,『天道敎經典』, 東經大全중「布德

文」, P.15

32) 김춘성, 「동학의자연과생태적삶」, 『동학학보』창간호, 학연문화사, P.139

33) 서양사람들은주로 일직선적시간관을받아들이는반면 동양사람들은대체로순환론적시간관을받아들인다.

김동욱, 『한국의녹색문화』, 문예출판사, p.285

34) 天地卽父母요父母卽天地니天地父母는一體也니라. 父母之胞胎卽天地之胞胎니今人은但知父母胞胎之理하

고 不知天地胞胎之理氣也니라.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35) 天地父母四字字雖各異其實都是一天字也然則天地卽父母父母卽天地天地父母初無間焉.『天道敎經典』「海月

神師法說」中〈道訣〉

36) 父母生我育我而自然長成者天地之造化也天地化我成我而受天命而敎而養之者父母之恩德也然則非天地無以

化我非父母無以養我天地父母覆育之恩何嘗少有間乎.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道訣〉

37) 天地萬物之父母也故 經曰「主者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며 엷은 얼음을밟는듯이 하여, 至誠으로孝道를다하고극진히恭敬을다하는것은사람의

자식된道理이다.’38)고 가르치고있다. 그리고‘만약그 아들과딸된자가父母를恭敬치아니

하면, 부모가크게怒하여가장사랑하는아들딸에게罰을내리나니, 警戒하고삼가라’39)고 하

고 있다.

이것은天地父母섬기기를소홀하게하면그 사랑하는자식들에게罰을내린다는懲戒論的

인 말로써그 만큼天地父母에게孝道하라는말을强調하고있는것이다.

또한天地를왜 父母와같이섬겨야하는지를‘곡식’과‘젖’이라는比喩를通해서다음句

節에서말하고있다.

사람은五行의빼어난氣運이요穀食은五行의으뜸가는氣運이니, 젖이란것은사람의몸에서나

는 穀食이요, 穀食이란것은天地의젖이니라.40)

父母의胞胎가곧 天地의胞胎니, 사람이어렸을때에그 어머니젖을빠는것은곧 天地의젖이요,

자라서五穀을먹는 것은 또한 天地의젖이니라. 어려서먹는 것이 어머님의젖이 아니고무엇이며,

자라서먹는것이天地의곡식이아니고무엇인가. 젖과곡식은다 이것이天地의祿이니라.41)

따라서

‘사람은한울을떠날수 없고한울은사람을떠날수 없나니, 그러므로사람의한 호흡, 한 동정, 한

의식도이는서로화하는기틀이니라.’42)

이 글에서알 수 있듯이父母가자식을낳은것처럼天地도온갖森羅萬象을낳았다는것이

다. 그런데도사람들은父母의出産만을알고天地의出産의理致를깨닫지못하는것을海月

은 몹시안타깝게생각하며森羅萬象이天地라는한 父母에서태어난子孫이라면서로血緣關

係를맺고있는것과다름없다고하여‘人吾同胞物吾同胞’43)로서사람뿐만아니라모든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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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天地父母永侍不忘如臨深淵如履薄氷然至誠至孝極盡極敬人子之道理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

地父母〉

39) 爲其子女者不敬父母則父母大怒降罰於其最愛之子女戒之愼之『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40) 人是五行之秀氣也穀是五行之元氣也乳也者人身之穀也穀也者天地之乳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

地父母〉

41) 父母之胞胎卽天地之胞胎人之幼孩時唆其母乳卽天地之乳也長而食五穀亦是天地之乳也幼而哺者非母之乳

而何也長而食者非天地之穀而何也乳與穀者是天地之祿也.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42) 人不離天天不離人故人之一呼吸一動靜一衣食是相與之機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43)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三敬〉,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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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胞라는것이다. 따라서‘어찌홀로사람만이입고사람만이먹겠는가. 해도역시입고입고

달도역시먹고먹느니라.’44)라고하였으며또한海月은‘땅아끼기를어머님살같이하라.’고

하였다.

내가한가히있을때에한 어린이가나막신을신고빠르게앞을지나니, 그 소리땅을울리어놀라

서 일어나가슴을어루만지며,「그어린이의나막신소리에내 가슴이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여기기를어머님의살같이하라.45)

海月에게있어서天地에대한 이해는認識의次元을넘어서現實 生活에있어서더욱 具體

的이고實踐的이다. 어린이의나막신소리에가슴이아프다는것은이미天地와나는둘이아

니요하나가된 것이다. 땅의아픔을같이할 수 있는마음은宇宙에가득한至氣에의하여이

미 海月에게전달되었던것이다. 自然과내가하나라는생각,‘人吾同胞物吾同胞’라는 認識

의 轉換이오늘날生態系를살릴수 있는것이다.

海月은한걸음더 나아가敬天하라고가르키고있다.

사람은첫째 敬天하지아니치못할지니이것이先師의創道하신道法이라. 敬天의윤리를

모르는사람은眞理를사랑할줄 모르는사람이니라. 왜 그러냐하면한울은萬眞理의根本이

므로 敬天은결단코허공을향해서한울님이라고恭敬하는것이 아니요, 나의 마음을恭敬함

이 곧 敬天의道를바르게하는길이니吾心不敬이卽 天地不敬이라함은이것을이름이니라.

사람은敬天함으로써자기의永生을알게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서人吾同胞物吾同胞의全的

理致를깨달을것이오, 敬天함으로써남을 위하여犧牲하는마음과世上을위하여義務를다

할 마음이생길수 있나니그러므로敬天은모든眞理의中樞를把持함이니라.46)

敬天하는것은 곧 자기 마음을恭敬하는것으로서心과 天은 곧 하나의카테고리로연결되

어 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人吾同胞物吾同胞의原理를깨닫게되어 敬天, 敬人, 敬物로이

어지게되는 것이다. 즉, 天地를父母와같이 恭敬하고땅 아끼기를어머님살같이하라는마

음은海月의宗敎的體驗에서나온것으로天地와父母는곧 둘이아니요이 宇宙와하나가된

다는 理致인것을 깨달아現實 生活속에서天地와더불어生態系를아끼고保護해나가는實

踐的인모습을나타낸것이다.

44) 何獨人衣人食乎日亦衣衣月亦食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父母〉, p.253

45) 余閑居時一小我着　而趨前其聲鳴地驚起撫胸曰「其兒　聲我胸痛矣」惜地如母之肌膚.『天道敎經典』「海月神

師法說」中〈誠·敬·信〉

46) 조기주, 『동학의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p.109



2. 敬物

海月은‘사람이바로한울이니사람섬기기를한울같이하라.’47)고 할 뿐만아니라天地萬物

또한한울님을모신存在라고하여萬物이侍天主아님이없다고하였다. 새와같은날짐승에

까지깊은愛情과關心을보여주고있음을다음의法說에서도알 수 있다.

‘우리사람이태어난것은한울님의靈氣를모시고태어난것이요, 우리사람이사는것도또한한

울님의靈氣를모시고사는것이니, 어찌반드시사람만이홀로한울님을모셨다이르리오. 天地萬物

이 다 한울님을모시지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 새소리도또한 侍天主의소리니라.’48)라고 하시면서

‘우리도의 뜻은한울로써한울을먹고, 한울로써한울을화할 뿐 아니라萬物이낳고 나는 것은 이

마음과이 氣運을받은뒤에그 生成을얻기때문에宇宙萬物이모두한 氣運과한 마음으로連結되어

있다’고 하였다. 宇宙萬物은하나같이한울의靈氣를받고태어났기때문에서로連結되어있으며이

러한 關心은털벌레곤충에까지이어진다.‘날짐승삼천도각각 그 종류가있고 털벌레삼천도각각

그 목숨이있으니物을恭敬하면德이만방에미치리라’49)라는 구절을보더라도海月이얼마나生命

을 소중하게여기고있는지알 수 있다.

人間이萬物의尺度라거나모든것을人間本位로생각하는오만한생각이오늘날우리가겪

고 있는 生態系破壞, 自然毁損, 環境汚染을가져 온 것이라고하여도크게 틀리지않을 것이

다. 宇宙萬物에대한사랑은海月에이르러그 범위가훨씬넓어지고있다. 만물이侍天主아

님이없다고말하는‘物物天事事天’50)은 宇宙에있는森羅萬象을天으로대하라는것이다. 海

月의生命主義는生命體에만局限되는것이아니라땅·흙·물등 무생물에까지生命力이이

어진다.

海月의이러한사상은‘三敬’51)사상에서더욱具體化되고 있다. 특히‘사람은사람을恭敬

함으로써道의極致가되지못하고나아가物件을恭敬하는데까지이르러야天地氣和의德에

合一될수 있나니라.’52)라고하시면서敬物에서道의極致를이룰수 있다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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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人是天事人如天『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待人接物〉

48) 吾人之化生侍天靈氣而化生吾人之生活亦侍天靈氣而生活何必斯人也獨謂侍天主天地萬物皆莫非侍天主也

彼鳥聲亦是侍天主之聲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靈符呪文〉

49) 羽族三千各有其類毛蟲三千各有其命敬物則德及萬方矣『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待人接物〉, p.288

50) 『天道敎經典』,「 海月神師法說」中〈以天食天〉, p.364

51) 三敬이란海月이말한것으로敬天·敬人·敬物을가리킨다.

52) 조기주, 『동학의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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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月은1871년 (辛未) 12월, 寧越郡上東面稷谷里朴龍傑家에서각지의接主들을소집해

놓고待人接物에대한講道를하였다.

道는먼저待人接物에서시작되는것이니사람을待하는데서세상을氣化할수 있고物件을接하

는 데서天地自然의理를깨달을수 있나니만약사람이이 두 가지길을버리고道를求한다면이는

虛無에가깝고實地를떠나는것이니천만년법경을외운들무슨효험이있으리오.53)

海月은道의시작을사람을대하는것과물건을접하는데서부터시작한다고보며이 두 가지를버

리고 道를 구하면허무에가깝고실지를떠난 것이라고하여 生活속에서의求道의가르침을말하고

있다.

接物은우리道의거룩한敎化이니諸君들은一草一木이라도無故히害치지말라. 道 닦는次第가

한울을恭敬할것이요, 사람을恭敬할것이요, 物件을恭敬하는데있나니, 사람이한울은恭敬할줄은

알되사람恭敬할줄은알지못하며, 사람恭敬할줄은알되物件恭敬할줄은알지못하나니, 物件을

恭敬치못하는者 사람을恭敬한다함이아직道에達치못한것이니라.54)

또한 海月은生命이있는 날짐승과털벌레뿐만아니라초목의싹도 꺾지 말라고하였으며

이러한思想은요즈음한창 관심을집중시키고있는 環境保護, 生態系保護를이미19세기에

海月이主張하였다고할 수 있다. 草木의싹 하나뿐만아니라작은나뭇가지하나라도소홀히

다루다보면나무가자랄수 없고나무가제대로자랄수 없으면숲이무성해질 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흔히生態系의縮小版이라고불리워지는숲은微生物에서온갖풀, 나무들이均衡

과 調和를이루면서살고있는곳이다. 그런데이 무성한숲도풀 한 포기, 작은나무의싹에서

부터시작한다. 풀과나무의싹을꺾어버리면숲은곧 荒蕪地로바뀌게될 것이다. 나무가없

어 한 도시가廢墟가되었다고하는클라이브폰팅의『녹색세계사』(1993)를 보면 고대도시가

廢墟로변한것을숲이없어진탓으로돌린다. 배를만들고궁궐을짓기위하여사람들은숲의

나무를마구베어버렸으며그 결과그곳은사람들이살 수 없는땅으로바뀌고말았다는것이

다.’55) 따라서‘초목의싹을꺾지 아니한뒤에라야산림이무성하며손수 꽃가지를꺾으면그

열매를따지못할것이오’56)라고한 海月은이미무성한山林과열매라는結果物을얻기위해

53) 조기주, 『동학의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p.107

54) 조기주, 『동학의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p.108

55) 김동욱, 『한국의녹색문화』, 문예출판사, p.315

56) 草木之苗不折以後山林茂盛矣手折花枝則未摘其實『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待人接物〉, p.288



서는어떠한原因提供을해야하는지를분명히알고있는앞서가는環境運動家였던것이다.

海月은또한폐물을함부로버리지못하도록하고있다.‘폐물을버리면부자가될 수 없느

니라.’57)라는구절은단순히節約精神을불러일으키는것 뿐만아니라폐물을함부로버리게

되면그것은오늘날쓰레기처리문제와도연결된다. 폐물을함부로버리면그것은環境汚染原

이 되며이것은곧 自然과環境을汚染시켜사람에게되돌아온다는뜻을함유하고있다 . 그

리고海月의敬物思想은生命尊重思想으로이어진다.

萬物이侍天主아님이없으니능히이 理致를알면殺生은禁치아니해도자연히禁해지리라. 제비

의 알을깨치지아니한뒤에라야鳳凰이와서거동하고…58)

무엇보다도먼저 제비같은날짐승의알을 함부로깨뜨리지말라고가르친다. 알은 生命을

意味한다. 알을 깨뜨린다는것은 곧 生命을죽이는일이며제비알을깨뜨림으로해서제비는

誕生할수 없으며또한그로인하여生態系에도均衡이깨어지게된다. 곧 이것은生命尊重과

生態系의均衡을말하고있는것이다. 또한‘사람은사람을恭敬함으로써道德의極致가되지

못하고, 나아가物을恭敬함에까지이르러야天地氣化의德에合一될수 있다.’59)고 하여道德

의 極致를敬物에두고있다. 이러한敬物思想을실천하는것은거창한데있지않고땅위에기

어다니는털벌레나제비알같은 작은 것을 함부로대하지아니하는데서부터시작하며, 또한

日常生活에서의사소한行動에서부터시작한다고했다. 특히海月은그의法說중《內修道文》

에서敬物함에있어서婦人이지켜야할 일들을조목조목말하고있다.

가신물이나아무물이나땅에부을때에멀리뿌리지말며, 가래침을멀리뱉지말며, 코를멀리풀

지 말며, 침과코가땅에떨어지거든닦아없이하고, 또한침을멀리뱉고, 코를멀리풀고, 물을멀리

뿌리면곧 천지부모님얼굴에뱉는것이니부디그리아시고조심하옵소서.60)

海月사상을살펴보면生命에대하여旣存에가졌던槪念의틀을 뛰어넘고 있다. 무생물인

땅이나돌, 물 등을生命力의延長線上에서다루고있다. 요즈음은自然科學부문에서도生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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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遺棄廢物則不得致富『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對人接物〉, p.288

58) 萬物莫非侍天主能知此理則殺生不禁而自禁矣 雀之卵 不破以後鳳凰來儀『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

〈待人接物〉

59)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三敬〉

60)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內修道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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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그 槪念들을넓히고있다. 장회익61)씨는生命에는‘個體生命’과‘보생명(co-life)’이

있다고주장하고있으며예컨대, 꺾어진막대기가생명이냐아니냐하는것은그 막대기자체

만 놓고말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이것이땅에꽂힌다고하는것은‘보생명(co-life)’과의결

합가능성이주어졌기때문에생명이라고할 수 있다는것이다.‘보생명(co-life)’이란‘개체생

명’이외에그‘개체생명’을 둘러싸고있는環境이라고할 수 있다. 現代文明이環境的危機를

맞이한것은 바로 이러한‘보생명(co-life)’에 대한 認識을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할 수 있

다. 그러나海月은이미19세기에個體生命의소중함뿐만아니라‘보생명(co-life)’에 대한重

要性을認識하여‘敬物’하라고하였다.

3. 以天食天

‘한울로써한울을먹는다’海月은以天食天을말하면서生態系의먹고 먹히는관계 즉, 먹

이사슬을말하고있다. 그러나海月이말하는以天食天은힘에의한, 强者에의하여弱者가먹

히는관계가아니라, 한울의理致로태어나한울의氣化를받아서로氣運을북돋워주고키워

주는相生의原理를말하고있는것이다.

宇宙는한 氣運의所事요한 神의하는일이라, 눈앞에온갖물건의形象이비록그 形象이각각다

르나 그 理致는하나이니라. 하나는즉 한울이니한울이萬物의組織에의하여표현이각각 다르니

라. 같은비와 이슬에복숭아나무에는복숭아열매를맺고오얏 나무에는오얏열매가익나니이는

한울이다른 것이 아니요萬物의종류가다름이로다. 사람이공기를마시고만물을먹는 것은 이는

한울로써한울을기르는까닭이니라. 무엇이든지道 아님이없으며한울아님이없는지라, 각각順應

이 있고서로和合함이있어宇宙의理致가이에順히行하나니, 사람이이를따르는것은이것이바

른 것이요이를거스리는것은이것이惡이니라.62)

우리道의뜻은한울로써한울을먹고, 한울로써한울을化할뿐이니라. 만물이낳고나는것은이

마음과이 氣運을받은뒤에라야그 生成을얻나니, 宇宙萬物이모두한 氣運과한 마음으로꿰뚫어졌

61) 1938.출생, 1961년서울대물리학과졸업, 1969년루이지아나주립대학교물리학박사, 서울대물리학과교수

겸 과학사및 과학철학겸임교수역임, 자연과학개론등 저서다수.

62) 宇宙는一氣의所使며一神의所爲라, 眼前에百千萬像이비록其形이各殊하나其理는一이니라. 一은卽 天이

니 天이物의組織에依하여表顯이各殊하도다. 同一의雨露에桃에는桃實이結하고李에는李實이熟하나니

是 天이異함이아니요, 物의種類異함이로다. 人이氣를吸하고物을食함은是 天으로써天을 養하는所以니

라. 무엇이든지道아님이없으며天아님이없는지라, 各各順應이有하고調和가有하여宇宙의理 此에順行하

나니, 人이此를從하는者는是正이요此를逆하는者 是惡이니라.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其他〉



느니라.63)

萬物은한울로써氣運을받은 뒤에 生成을얻고 그렇기때문에宇宙萬物은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꿰뚫어있다고海月은보고있다. 따라서먹을꺼리를대할때에도감사한마음으

로 먹을수 있으며이것은곧 한울을먹음으로써한울을살찌게하고한울을保養하는것이기

때문에감사한마음을가지게되는것이다. 또한한울을먹음으로써끝나는것이아니며이것

은 다시循環되어自然으로돌아가는것이다. 그러므로서로먹고먹히는관계는결코슬픈먹

이사슬이아닌것이다.‘사람은태어나는것으로만사람이되지못하고五穀百果의영양을받

아서 사는 것이니라. 五穀은천지의젖이니사람이이 천지의젖을 먹고 영력을발휘케하는

것이라.’64)고 하였다.

‘내 恒常말할 때에 物物天이요事事天이라하였나니, 萬若이 理致를是認한다면物物이다 以天

食天아님이없을지니, 以天食天은어찌 생각하면理에 相合치않음과같으나, 그러나이것은人心의

偏見으로보는말이요, 萬一한울全體로본다하면한울이한울全體을키우기爲하여同質이된 자는

相互扶助로써서로氣化를이루게하고, 異質이된 者는以天食天으로써서로氣化를通하게하는것

이니, 그러므로한울은一面에서同質的氣化로種屬을養케하고一面에서異質的氣化로써種屬과種

屬의連帶的成長發展을圖謀하는것이니, 總히말하면以天食天은곧 한울의氣化作用으로볼 수 있

는데, 大神師65)께서 侍字를解義할때에 內有神靈이라함은 한울을이름이요, 外有氣化라함은 以天

食天을말한것이니至妙한天地의妙法이도무지氣化에있느니라.’66)

‘以天食天은天地의大法’67)이라는말 속에는곧 한울의理致氣運으로태어나각 種의자리

에 있는物들은곧 天으로써天을먹게되는 당연한理致를內包한것이다. 이것은어쩌면장

회익씨가말하고있는 온생명68)인지도모른다. 온생명이란地球上에나타난全體生命現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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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吾道義以天食天-以天化天萬物生生稟此心此氣以後得其生成宇宙萬物總貫一氣一心也『天道敎經典』「海月神

師法說」中〈靈符呪文〉

64) 人은生함으로만人이되지 못하고五穀百果의滋養을受하여活하는것이라. 五穀은天地의�니 人이 此天地

의 �를 食하고靈力을發揮케하는것이라.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其他〉

65) 동학을창도하신최제우(崔濟愚)를가리킨다. 號는수운(水雲).

66) 『天道敎經典』, 「海月神師法說」中〈以天食天〉

67) 조기주, 『동학의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p.110

68) 장회익,『삶과온생명』, pp.179∼180, ‘온생명’개념을최초로도입한것은장회익씨가1988 년 4월 유고슬라비

아 두브로브닉에서있었던과학철학모임에서의발표(“The Units of Life: Global and Individual”) 인데이때영

문으로이를‘global life’로 표기했다. 이후1992년‘온생명(global life)’이란새로운용어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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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의개별적生命體로區分하지않고 그 자체를하나의전일적實體로認定하는것이

다. 온생명내에는個體生命을평균하나이상씩形成하는데자유에너지의공급을받는地球의

여건아래에서자연스럽게形成된다. 個體生命이일단마련되고나면자연선택의방식을통해

그 후속 個體生命들이보다정교하고복잡한形態를지닌기구로成長해나가는것은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세포들을1차적인個體生命이라고한다면이들로구성되는有機體들,

즉 다람쥐나전나무와같은 동식물生物體들은한층 높은 2차적 個體生命이된다. 그리고다

람쥐나전나무등의個體들이속한 生物의種은 이들보다한층 더 높은 3차적 個體生命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사람의存在樣相은하나하나의세포로서의個體生命, 각각의個人으로서의

個體生命, 그리고人間이속하고있는生物學的인種, 즉 人類로서의個體生命등의多樣한다

층적個體生命의일원으로存在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온생명에서의이 個體生命을제외한

그 나머지부분을이 個體生命의‘보생명(co-life)’이라 부르면‘나’의 보생명에는‘너‘가 포

함되어있고‘너’의 보생명에는‘나’가 포함되어있다.69) 그러므로이러한보생명은有機體的

으로 連結되어있으며온생명속에는個體生命과‘보생명’이 存在한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以天食天이란한울의氣運으로有機體的으로連結되어있는 온생명에대하여한울로써한울

을 먹는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것은海月이모든自然萬物과日常生活에神性이있다고보고‘物物天事事天’을 말하면

서 萬物萬事에天이內在하므로萬有가天 아님이없으며따라서한울아닌것이없다고말한

것과聯關되어생각해볼 수 있다. 즉 人間, 生物모든事物을한울님과同一視보고以天食天

은 事物과人間을하나의有機體적인關係로把握하고自然을保護하는行爲는곧‘養天主’

하는行爲로써主體와客體가對立으로나뉘어지는二分法的인思考가아닌相互聯關된關係

로 보는生態主義와聯關된다고할 수 있다.

IV. 女性의 位相과 修養

1. 天主織布說

東學을創始한水雲의‘侍天主’7 0 ) 思想을根幹으로하여 海月은‘事人如天’을 主張하였다.

69) 장회익, 『삶과온생명』, 솔 출판사, pp.189∼191

70) 천도교의중요한용어로“내안에한울님을모셨다”는 의미를지니고있다. 즉 한울님이라는절대의신이다른

초월적공간에계신것이아니라바로내 몸에모시고있다는깨우침이다. 천도교의제1세 교조이신水雲崔濟

愚선생이覺道하고이를중요한가르침으로삼았다.



‘사람을섬기되한울같이하라’이것은당시朝鮮社會의班常의區別과男女의區別이嚴格한

것에대하여反旗를든 思想이라고할 수 있다. 海月은“우리道는班常과嫡庶의差別을打破한

다.”고했을뿐만아니라女性의地位를侍天主에根據하여한울님을모신存在로格上시켰다.

내가청주를지나다가서택순의집에서그 며느리의베짜는소리를듣고서군에게묻기를「저누가

베를 짜는 소리인가」하니, 서군이대답하기를「제며느리가베를 짭니다」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며느리가베짜는것이 참으로그대의며느리가베짜는것인가」하니, 서군이나의 말을분간

치 못하더라. 어찌서군뿐이랴. 도인의집에사람이오거든사람이왔다이르지말고한울님이강림

하셨다말하라.71)

베짜는며느리는곧 한울님이베를짜는것이다. 즉, 며느리=한울님인것이다. 또한‘베짜는

며느리’는 곧‘일하는한울님’인 것이다. 海月은官의 指目을받아 피신의길에 있으면서도

항상 짚신을삼거나과일나무를심었다. 제자들이그 이유를물으면“사람이그저 놀고 있으

면 한울님이싫어하신다”고 하여일하는한울님의모습을보여주었다.

그리고어린아이도한울님을모신存在로‘누가나에게어른이아니며누가 나에게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어린아이의말이라도배울만한것은 배우고스승으로모실만한

것은스승으로모시노라.’72)하시며한울을모신人間은한울을養하고위할줄 아는사람이라

야 한울을모실줄 안다고하였다.

이것은에코페미니즘이나이에따라서사람을差別하지않으며특히어린이와노약자에깊

은 關心을기울이는것과聯關지어생각할수 있다. 린더싱거는후기資本主義의特性을性的

滿足과消費를通한 滿足에서찾는다. 또한 저메인그리어는섹스란곧‘消費經濟의윤활유’

라고까지못박는다. 西洋에서는어린이를대상으로한 음란물이東洋보다훨씬더 普遍化되어

있다. 이렇게어린이를性的對象으로삼는 것은동물을虐待하는것과같다고보는에코페미

니즘은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어린이들을差別하지않듯이나이가많다는이유로노인들을

差別하지도않는다.73)

‘한울을養할줄 아는사람이라야한울을모실줄아느니라. 한울이내 마음속에있음이마치 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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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余過淸州徐淳家聞其子婦織布之聲問徐君曰「彼誰之織布之聲耶」徐君對曰「 生之子婦織布也」又問曰「君之子

婦織布眞是君之子婦織布耶」徐君不卞吾言矣何獨徐君耶道家人來勿人來言天主降臨言『天道敎經典』「海月

神師法說」中〈待人接物〉

72) 孰非我長孰非我師吾雖婦人小兒之言可學而可師也.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待人接物〉

73) 김욱동, 「에코페미니즘과생태중심주의세계관」, 『미국학논집』제29집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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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生命이種子속에있음과같으니, 種子를땅에심어그 生命을기르는것과같이사람의마음은道

에 의하여한울을養하게되는것이라. 같은사람으로도한울이있는것을알지못하는것은이는種

子를물속에던져그 生命을멸망케함과같아서, 그러한사람에게는한 평생을마치도록한울을모르

고 살 수 있나니오직한울을養한사람에게한울이있고, 養치않는사람에게는한울이없나니, 보지

않느냐, 種子를심지않는자 누가곡식을얻는다고하더냐.’74)

人間平等思想과女性論은侍天主思想을根幹으로나왔다. 水雲의이러한侍天主思想은近

代的平等思想을정립하는데貢獻을하였으며실제로水雲자신이거느리고있던여종을며느

리와수양딸로삼아 모든人間은平等하며女性도尊重해야한다는水雲자신의견해를實踐

化하였다. 海月에이르러人間平等思想과女性觀은더욱深化되어나와他人과의對人關係가

‘사람을섬기되한울같이하라’고 하여 당시 抑壓받던어린이, 여자, 상민, 천민도모두 섬김

을 받는存在로부각시켰다.

에코페미니즘적哲學과政治學에서論議되는女性學중에自由主義女性學은男性과女性

의 能力을同一하게본다. 그렇기때문에性 不均衡은敎育, 經濟및 政治의領域에서不均衡

을 惹起 시킨다고보았다. 따라서機會의均等을通해女性의合理的인能力을男性水準으로

向上시켜女性從屬을解放할수 있다고보았다. 水雲은經典을漢文과한글두 가지로作成하

여 漢文은當時敎育을받은兩班과中人階層을상대로읽히게하였으며한글은敎育받지못

한 一般庶民들과女性들에게읽히게하였다.

즉, 敎育의機會均等을베푼 것이다. 이에 海月은더 나아가女性도한울님을모신 存在로

男性들과똑같이대우를받아야하며특히內則과內修道文을지어實生活에서의實踐과啓蒙

을 行하도록하였다. 또한‘一男九女의運’을 말하면서女性중에서道通한사람들이많이나

와 사람 살리는役割을할 것이라고하여 家庭내에서의女性을社會속으로끌어내어女性의

地位를한층끌어 올려 놓았다. 旣存社會에서의女性의地位는男性에比해 弱者였지만앞으

로의 社會는女性에게希望을안겨주는社會임을말하고있다. 海月의思想은바로 다가오는

社會에서는女性의役割이强調되고또한 社會를이끌어가는 主體的인存在가됨으로이를

대비하여女性들의能力을키우라는것이다. 이러한海月의女性에대한認識을이은義菴孫

秉熙75)는 女性의平等意識을大衆化시킨 사람이라고할 수 있다. 1920년대에天道敎文化運

動의 일환으로女性啓蒙및 敎育76), 女性雜誌77), 어린이운동78) 등을 通하여女性들의敎育機會

74)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養天主〉

75) 天道敎제3세敎祖임, 義菴은號이다. 1905년12월1일東學을天道敎라는이름으로온 천하에선포하였다.

76) 1908년 婦人傳道會를조직, 부인전도사제도를실시하여여성도남성과같이포교일선에서활약할수 있게하

였고, 여성의의식개혁과지위향상의계기를마련하였다.



를 넓혔을뿐만아니라敎育이民族文化向上에크게기여한다는것을깨달아普成學院(現 高

麗大前身)을 引受經營하였고, 女性敎育機關으로는1914년에同德女學校(現 同德女大)를 引受

하여 經營하였다. 이외에도龍山의養德女學校와선덕여학교마포에보창학교와삼호보성소

학교, 청파동에문창보통학교, 청주에종학학교, 안동에봉양의숙, 선천에보명학교, 전주에

창동학교, 대구에明新女學校와교남학교등 31개의學校를運營經營하면서男女모두가民族

的 역량을기를수 있도록敎育에있어서男女모두에게均等한機會를提供하였다. 또한1907

년에義菴은天民寶錄(天道敎의敎譜)을 처음만들때 전국敎區에지시하여여자도남자와같

이 이름을짓도록하였다. 짓는 방법은자기 姓에 남편의이름 윗 글자 하나를따서 그 밑에

「嬅」자를넣도록하였다. 당시만해도女性들은이름이없었기때문에結婚하면시댁戶籍에

「金氏」니「李氏」니 해서 그 성씨만을기입할뿐이었다. 때문에편의상本家 지명을따서「청

주댁」이니「평양댁」이니하고부르는경우가많았다. 이에義菴은교중부인들의이름을모두

새로짓는데상당한시간이요하므로방편적으로남편의이름자하나를따서 그 밑에「嬅」자

를 붙여 이름을짓도록한 것이다. 이때부터天道敎人들은「계집嬅」자를 높혀「부인嬅」또는

「이름嬅」자라고불렀다. 이것이점차 擴大되어天道敎의未婚女性들에게도「嬅」자를 넣어서

이름을짓게되었고, 그 후 女性들모두가임의로이름을짓게되었다. 義菴은이보다한해앞

선 1906년에이미「婦人傳道會」를 조직, 부인전도사제도를실시하여여성도남성과같이 布

敎 일선에서활약할수 있게함으로써對內的으로女性의意識改革과地位向上의계기를부여

했다. 그리고1909년에는부인전교사와부인순회교사를지방마다선정하여女性布德과敎化

에 힘썼다. 이처럼義菴은海月이女性의정체성과위상을밝힌것에대하여實踐的인모습를보

여주었다.

그리고班常의差別에대하여海月과김낙삼과의對話에서海月의基本的인人間平等思想

을 엿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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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인』,『신여성』이라는월간여성잡지를통하여우리나라여성운동의선구자적역할을하였다.『부인』잡지는

1922년 6월에발간, 1923년9월까지통권16호를발행하다가그 해 9월부터『신여성』으로이름을바꾸어1934

년 8월까지통권38호를 발간하였다.『부인』,『신여성』지는 생활개선, 가정의낙원화, 도덕과미풍의조성, 자

녀의교양, 고상한취미고조등에힘쓰면서낙후한한국여성의교양을높이고여성의사회진출과여권신장및

의식계발에선도적역할을하였다.

78) 1921년 5월1일 천도교청년회내에천도교소년회를창립하고전국 순회강연을전개함으로써우리나라최초의

소년운동을제창하였다. 그 다음해1922년 5월1일 천도교소년회창립1주년을기해‘어린이의날’을 선포하고

어린이날행사를대대적으로시행하였다. 또한 어린이운동의일환으로1923년 3월20일에「어린이」지를 월간

으로발간보급하여어린이를민족장래의주인공으로인식하고어린이에대한비인간적폐습을혁신시키는동

시에어린이운동및 이를보다정서적으로융화발전시키는아동문학창달에크게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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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삼이묻기를「전라도에는布德이많이될 수 있는정세이나남계천이본래본토양반이아니었

는데입도한뒤에남계천에게편의장이란중책으로도중을통솔케하니도중에낙심하는이가많습니

다. 원컨대남계천의편의장첩지를도로거두시기바랍니다.」79)

神師대답하시기를「소위班常의區別은사람의定한바요道의직임은한울님이시키신바

니, 사람이어찌 능히한울님께서定하신직임을도로 걷을수 있겠는가. 한울은班常의區別

이 없이 그 氣運과福을준 것이요, 우리 道는 새 運數에둘러서새 사람으로하여금다시새

制度의班常을定한 것이니라. 이제부터우리 道 안에서는일체班常의區別을두지말라. 우

리 나라안에 두가지큰 폐풍이있으니하나는嫡庶의區別이요, 다음은班常의區別이라. 嫡

庶의 區別은집안을망치는根本이요班常의區別은나라를망치는根本이니, 이것이우리나

라의 고질이니라. 우리 道는두목 아래반드시백배나은 큰 두목이있으니, 그대들은삼가하

라, 서로恭敬을주로하여층절을삼지말라. 이 세상사람은다 한울님이낳았으니, 한울백성

으로恭敬한뒤에라야가히太平하다이르리라.」80)고 하였다.

이러한東學의男女平等思想내지女性觀이對外的으로表出되기시작한것은바로1894년

東學革命때였다. 당시호남일대를장악한東學軍은執綱所를設置하여弊政改革12個條를표

방, 民政을펴 나갔다. 弊政改革12個條중에는실질적인人權平等3개 조항이있으니「不良한

儒林과兩班輩는懲習할事, 奴婢文書는燒却할事, 靑孀寡婦는改嫁를許할事」가 그것이다.

東學革命의실패로비록이러한近代的主張이당장에받아들여질수 없었다고는할지라도寡

婦의改嫁問題는바로金弘集내각에의해시행된甲午改革에서『과녀의재가는귀천을가리

지 않고 그 자유에맡긴다.(寡女再嫁無論貴賤任其自由』는 입법조항으로나타남으로써再嫁

禁法에종지부를찍게되었다.81)

셰일러D. 콜린스는“人種差別, 性 差別, 階級에의한搾取, 그리고生態系破壞는家父長制

가 基礎하고있는 서로 聯關된네 기둥”82)이라고말한적이 있다. 海月이嫡庶와班常의差別

을 없애라고한 것과女性의地位를格上시킨것은바로家父長制인社會制度에반기를든 것

79) 金洛三曰「全羅道有多發布德之情南啓天本是非土班入道後以南啓天便義長之重職統率道衆道衆落心者多矣

願撤回南啓天便義長之帖紙爲望耳」『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布德〉

80) 神師曰「所謂班常之別人之所定也道之職任天主之所使也人豈可以能天定之任撤回乎唯天無別班常而賦其氣寵

其福也吾道輪於新運而使新人更定新制班常也自此以後吾道之內一切勿別班常我國之內有兩大弊風一則 嫡

庶之別次則班常之別嫡庶之別亡家之本班常之別亡國之本此是吾國內痼疾也吾道頭目之下必有百勝之大頭目

諸君愼之相互以敬爲主勿爲層節此世之人皆是天主生之以使天民敬之以後可謂太平也」『天道敎經典』「海月

神師法說」中〈布德〉

81) 『천도교여성회70년사』, 천도교여성회본부, P.42

82) 김욱동, 앞의글, p.57



이라고할 수 있다. 生態系의危機를文明의危機로본 文化危機學派는人間의槪念, 信念, 價

値觀 等을바꿈으로서生態系의危機를克服할수 있다고보았다. 이에에코페미니즘은支配

와 破壞的相互關係를治癒하기위해서는男性中心主義적인社會制度와意識의變革을追求

하였다.

2. 夫和婦順

海月은한집안에있어서女性이擔當하는役割을높게 하였을뿐만 아니라夫婦가서로調

和롭게和順하기를바라는마음을‘夫和婦順은우리道의제일宗旨니라.’83)라고하여그의說

法에담았다.84) 또한夫婦를天地에比喩하여표현하는가하면 道를通하고못 通하는理致를

夫婦의和順에둘 만큼夫婦의關係를重히여겼다. 이것은家庭敎育과環境의重要性뿐만아

니라 한 집안의화목은夫婦로부터시작한다는것을 意味한다. 夫婦의和順은곧 어린아이에

게는화목한家庭을가져다주는것을意味하며이것은社會的으로는不義가싹 틀 수 없는터

전이되는것이다. 또한어린이도한울님을모셨으니어린아이를때리지말라고하였다.

道人의집에사람이오거든사람이왔다이르지말고한울님이降臨하셨다말하라. 道家의婦人은

경솔히아이를때리지말라. 아이를때리는것은곧 한울님을때리는것이니한울님이싫어하고氣運

이 상하느니라.85)

이제海月에있어서는어린아이에서베짜는女人에이르기까지모두가한울님을모신存在

가 된 것이다. 따라서‘사람을섬기되한울같이하라’는‘事人如天’思想이나오게되었으며

이것은人間尊重과人間平等을말하는近代的人間觀인것이다.

‘夫婦는곧 天地이므로天地가和하지못하면한울님이싫어하고, 싫어하면禍를주고기뻐하면福

을 내리니家內가和順한곳이 되도록더욱 힘쓰라’86)고 하였으며또한‘道를通하고通하지못하는

것이內外가和順하고和順치못하는데 있으며內外가和順하면天地가安樂하고父母도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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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夫和婦順吾道之第一宗旨也.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夫和婦順〉

84) 1885년(포덕26년) 尙州에서대신사탄신제61주기향례를지낸후 참석한제자들에게내리신설법이다.

85) 道家에人來어든勿人來言하고天主降臨言하라道家婦人輕勿打兒打兒卽打天矣天厭氣傷『天道敎經典』「海月

神師法說」中〈待人接物〉

86) 夫婦卽天地天地不和斯天厭之厭之則生禍喜之則降福益勉家內和順之地如何.『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

中〈道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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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外가不和하면한울이크게싫어하고父母가怒하니, 父母의震怒는곧 天地의震怒이라.’87)

‘남자는한울이요여자는땅이니, 男女가和合치못하면天地가막히고, 男女가和合하면天地가

크게和하리니, 夫婦가곧 天地란이를말한것이며’88)‘婦人이불민하면아무리날마다세가지짐승

(소·양·돼지)으로 奉養할지라도한울이반드시感應치아니하며夫婦가和合치못하면子孫이보

잘 것 없이된다’89)

海月의‘事人如天’思想은水雲의‘侍天主’와 海月의‘人是天’90)思想을바탕으로하여人間

이 貴賤을불문하고모두天主를모신存在로서며느리나하인이나어린아이나다같이天主를

모신 貴한存在이므로尊重하라고가르친다. 그는封建的身分差別에대한 批判과더불어事

人如天의原理를人間平等의理念으로提示했고人間關係에서敬을 實踐하는近代的人間關

係를가르쳤다. 兩班과상놈, 嫡子와庶子男女間·老少間差別이심했던19세기後半期의우

리 社會에人間平等의事人如天思想은近代的開闢思想이었다. 事人如天思想은東學倫理로

자리잡아差別制度에신음하던民衆들에게새로운希望을불러 일으켰으며유토피아적開闢

思想을바탕으로東學革命이일어났다.

海月의認識은당시 東學敎徒들과女性들에게近代的意識을가지게하였으며男尊女卑와

婦女子에대한惡習에반대하여여자는虐待의對象이아니라侍天主의存在라는女性尊重과

女性解放을말하였다. 이로써여성의地位를格上시켰으며밥하고빨래하는모든일조차도한

울님이하시는신성한일로보았다. 당시의家父長制度에대하여아내를하인처럼부리지말

고 아내가말을듣지않을때에도一拜二拜절을하라고하였다.

東學의女性觀을硏究하는一部學者들은海月神師의法說中『夫和婦順』편에나오는‘女性

은 偏性이라’라는 句節을가지고海月의女性觀은완전한女性平等의觀點이아니라基本的

으로女性差別의視角이깔려있다고보았다.91) 그러나이것은잘못된分析이라고본다.‘偏性’

이라고하는것은 男性과女性으로區分할때에女性의氣質을말하는것으로써女性의氣質

이 偏性이기때문에男便은마음과精誠을다하여아내에게절을하면盜�의 惡이라도化한

다고 하였다. 이것은女性의氣質을알아 男便들이현명하게아내를대하라는方法을가르쳐

준 것이다.

88) 男乾女坤男女不和則天地丕塞男女和合則天地泰和矣夫婦卽天地者此之謂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

〈夫和婦順〉

89) 婦人不敏雖日用三牲之養天必不應也夫婦不和子孫零落『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夫和婦順〉

90) 人是天天是人이니人外無天이요天外無人이니라,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天地人·鬼神·陰陽〉

91) 김경애(1984), 「동학천도교의남녀평등사상에관한연구」, 『여성학논집』창간호, 이화여대



여자는偏性이라, 혹 성을내더라도그 男便된이가마음과精誠을다하여절을하라. 한번절하고

두번 절하며溫順한말로 성내지않으면, 비록 盜�의 惡이라도반드시化할 것이니, 이렇게절하고

이렇게절하라.92)

또한海月은앞으로婦人道通한사람들이많이나와사람들을살릴것이므로婦人修道를장

려하고있다.

「우리道 안에서婦人修道를장려하는것은무슨연고입니까?」

神師대답하시기를「婦人은한 집안의主人이니라. 飮食을만들고, 衣服을짓고, 아이를기르고, 손

님을待接하고, 祭祀를받드는일을婦人이감당하니, 주부가만일精誠없이飮食을갖추면한울이반

드시感應치아니하는것이요, 精誠없이아이를기르면아이가반드시충실치못하나니, 婦人修道는

우리 道의 根本이니라. 이제로부터婦人道通이많이 나리라. 이것은一男九女를比한 運이니, 지난

때에는婦人을壓迫하였으나지금이 運을당하여서는婦人道通으로사람살리는이가많으리니, 이

것은사람이다 어머니의胞胎속에서나서자라는것과같으니라.」93) 우리道가進行하는誠否는오직

內修道의잘하고못하는데있느니라.94)

이것은앞으로道通한女性들이많이 나와 사람들을살린다는뜻이다. 즉 朝鮮時代의男尊

女卑 等의 慣習으로인하여女性들이逼迫받는生活을하였고近代, 現代에이르기까지女性

地位가점차 格上되었지만아직도支配勢力들은男性들이대부분차지하고있으므로男性들

爲主의制度, 經濟, 文化 等이이루어지고있다. 표면상으로드러나는文明의發展은곧 家父

長制에의한男性들의支配를意味한다. 文明開發로인하여自然은毁損되었으며破壞된自然

과 女性은同一한觀點에서男性支配社會의犧牲物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에코페미니즘

적 시각으로본다면自然保護, 즉 生態系복원은女性들의地位向上과맞물려간다고할 수 있

다. 항상犧牲만强要당하고男性들의發展과文明의開發이라는이름뒷전에물러나있는女

性과自然이제 位置를찾아갈 때에야비로소人類에게는平和와地球에는生命이가득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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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女人偏性其或生性爲其夫者盡心盡誠拜之一拜二拜溫言順辭勿加怒氣雖盜�之惡 必入於化育之中如是拜如

是拜『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夫和婦順〉

93) 「吾道之內婦人修道奬勵是何故也」神師曰「婦人家之主也爲飮食製衣服育창兒 待賓奉祀之役婦人堪當矣主

婦若無誠而俱食則天必不感應無誠而育兒則兒必不充實婦人修道吾道之大本也自此以後婦人道通者多出矣此

一男 九女而比之運也過去之時婦人壓迫當今此運婦人道通活人者亦多矣此人皆是母之胞胎中生長者如也」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婦人修道〉

94) 吾道進行之誠否唯在於內修道之善否『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明心修德〉



390 제2회전국대학(원)생환경논문수상논문

있는것이다. 그러므로‘夫和婦順’은 바로女性들이家庭에서男便과의同等한關係를維持해

나감으로서제 位置를찾아가는것이라고할 수 있다.

또한 海月은婦人이한 집안에있어서祭祀를받드는일을 擔當하는主體로서主人이라고

하였다.

‘婦人은한 집안의主人이며한울을恭敬하는것과祭祀를받드는것과손님을접대하는것과옷을

만드는것과 飮食을만드는것과 아이를낳아서기르는것과베를 짜는 것이다 반드시婦人의손이

닿지않는것이없으며’95)

祭祀 지내는법에 있어서海月은‘向我設位’라는 人間尊重의極致를이룬 說法을하게 된

다. 向我設位란祭祀를지낼때 向壁設位즉, 壁面을向하여位를베푸는傳統的인方式이아

닌 祭祀를베풀때자신을向하여位를베푸는새로운方式을말한다.

父母의精靈은子孫에게傳하여왔으며先師의精靈은제자들에게降臨되었을것으로믿음이理致

에 합당하도다. 그러면내 父母를위하거나先師를위하여향례할때에그 位를반드시自我를向하

여 設함이可치않는가. 누가 생각하든지死後精靈이없다면모르지만만일 있다고하면 미래의人

間을 버리고그 精靈이어디에의거하겠느냐. 그러므로向我設位는직접 神人合一의理致를표시하

는 것이며天地萬物이내 몸에갖추어있는理致를밝힘이니라.96)

海月은向我設位에대하여1876년 7월 정선유시헌의집에서開接하면서제자들에게

「祭祀지낼때에壁을向하여位를베푸는것이옳으냐, 나를向하여位를베푸는것이옳으냐.」

라고質問하신것이最初이다. 그리고1897년 4월 5일, 창도기념일을맞이하여현재경기도이

천군 설성면수산1리에서“向我設位는직접 神人合一의理致를표시하는것이며天地萬物이

내 몸에갖추어있는理致를밝힘이니라”하고스스로向我設位를行한다. 이것은기존의祭祀

가 向壁設位로壁을向하여祭祀지내는것을내가중심이되어祭祀지내는것으로바꾼일대

대변혁의사건이었다. 海月은모든것은 나로부터시작하여나로 인하여끝난다는것을 알고

95) 婦人一家之主也敬天也奉祀也接賓也製衣也調食也生産也布織也皆莫非必由於婦人之手中也『天道敎經典』

「海月神師法說」中〈夫和婦順〉

96) 李敦化,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p.76



있었다. 그러므로죽은사람 입에 한 숟갈밥을 드리는것보다한울님의靈氣와氣運을가진

산사람을위하여位를베푸는것이옳다고하였다.

사람은다 모신한울님의靈氣로사는것이니, 사람의먹고싶어하는생각이곧 한울님이感應하시

는 마음이요, 먹고싶은 氣運이곧 한울님이感應하시는氣運이요, 사람이맛나게먹는 것이 이것이

한울님이感應하시는情이요, 사람이먹고싶은생각이없는것이바로한울님이感應하시지않는理

致니라. 사람이모신한울님의靈氣가있으면산 것이요, 그렇지아니하면죽은것이니라. 죽은사람

입에한 숟갈밥을드리고기다려도능히한 알 밥이라도먹지못하는것이니이는한울님이이미사

람의몸 안에서떠난것이니라. 그러므로능히먹을생각과먹을氣運을내지못하는것이니, 이것은

한울님이능히感應하시지않는理致니라.97)

또한 우리의조상을거슬러올라가면모두가한울의子孫이며父母가죽은 뒤에도血氣는

나에게남아있는것이며心靈과精神도나에게남아있는것이다. 그러므로祭祀를받들고位

를 베푸는것은 그 子孫을위하는것이본위이고, 평상시에식사를하듯이位를 베푼뒤에 지

극한精誠을다하여心告하고, 父母가살아계실때의敎訓과남기신事業의뜻을생각하면서

맹세하는것이옳다고하였다.

사람은다 父母가있으리니父母로부터처음 할아버지에게거슬러올라가면첫 할아버지는누가

능히낳았겠느냐. 예로 부터한울이만백성을낳았다말하나니, 첫 할아버지의부모는한울님이시니

라. 그러므로한울을모시고한울을받드는것은 곧 첫 할아버지를받드는것이니부모의祭祀를지

낼 때에지극한精誠을다하는것이마땅하며, 시간은정오에베푸는것이옳으니라.98)

임규호묻기를「나를向하여位를베푸는理致는어떤연고입니까?」

神師대답하시기를「나의父母는첫 조상으로부터몇 만대에이르도록血氣를繼承하여나에게이

른 것이요, 또 父母의心靈은한울님으로부터몇 만대를이어나에게이른것이니父母가죽은뒤에도

血氣는나에게남아있는것이요, 心靈과精神도나에게남아있는것이니라. 그러므로祭祀를받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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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人皆以侍天主之靈氣生活者也人之欲食之念卽天主感應之心也欲食之氣卽天主感應之氣也人之甘食是天主感

應之情也人之無欲食之念是天主不感應之理也人有侍天主之靈氣則生者也不然則死者也屍體之口而奠一匙飯

以待之不能食一粒之飯此天主旣離於人之體內也故不能發食念食氣也此天主不能感應之理也『天道敎經典』「海

月神師法說」中〈向我設位〉

98) 人皆有父母矣自父母而遡及於始祖則始祖孰能産耶自古以來天生萬民云始祖之父母是天主也 是故侍天奉天

卽奉始祖也父母奉祀之時致以極誠而可當也時間午正以施爲可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向我設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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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를 베푸는것은 그 子孫을위하는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식사를하듯이位를 베푼 뒤에지극한

精誠을다하여心告하고, 父母가살아계실때의敎訓과남기신事業의뜻을생각하면서맹세하는것

이 옳으니라」99)

海月은祭祀지낼때‘祭物’보다는‘精誠’을 强調하고있다.

묻기를「祭物차리는것과喪服은어떻게하는것이옳습니까?」

神師대답하시기를「만가지를차리어벌려놓는것이精誠이되는것이아니요, 다만淸水한 그릇

이라도지극한精誠을다하는것이옳으니라. 제물을차릴때에값이비싸고싼 것을말하지말고, 물

품이많고적은것을말하지말라. 祭祀지낼시기에이르러흉한빛을보지말고, 음란한소리를듣지

말고, 나쁜 말을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물건 빼앗기를하지말라. 만일 그렇게하면 제사를지내지

않는것이옳으니라. 굴건과제복이필요치않고평상시에입던옷을입더라도지극한精誠이옳으니

라. 父母가돌아가신뒤에屈巾을쓰고祭服을입고라도,그 父母의뜻을잊어버리고酒色과雜技판에

나들면, 어찌가히精誠을다했다고말하겠는가.」100)

이것은祭祀지낼때 눈에보이는型式보다는마음으로우러나오는精誠을强調하고있으며

또한祭禮時의祭物준비하는時間과勞動으로抑壓받던女性의짊을덜어준 것이라고할 수

있다. 그리고보다 重要한것은 항상 祭祀지낼때 勞動의犧牲만하고 뒷전에물러나있어야

하는女性들에게祭祀를準備하는主人의자리로자리매김하는것과동시에女性의정체성을

찾게해 준 것이다.

趙在壁이묻기를「喪期는어떻게하는것이옳습니까?」

神師 대답하시기를「마음으로百年喪이옳으니라. 天地父母를위하는食告가마음의百年喪이니,

사람이살아있을때에父母의생각을잊지않는것이永世不忘이요, 天地父母네 글자를지키는것이

199) 任奎鎬問曰「向我設位之理是何故也」神師曰「我之父母自始祖以至於幾萬代繼承血氣而至我也又父母之心

靈 自天主幾萬代繼承而至我也父母之死後血氣存遺於我也心靈與精神存遺於我也故奉祀設位爲其子孫而本

位也 平 時食事樣設位以後致極誠心告父母生存時敎訓遺業之情思而誓之可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

說」中〈向我設位〉

100) 又問曰「祭需喪服如何可也」神師曰「萬般陣需非爲精誠但淸水一器極誠致誠可也祭需之時莫論價格之高廉

莫論物品之多寡 臨致祭之期勿見凶色勿聽淫聲勿發惡言勿爲爭論爭奪若然之則不致祭而亦可也不要屈巾

祭服以常平服而至誠可也父母死後着屈巾祭服而忘其父母之意出入於酒色雜技之場則豈 可謂致誠也哉」『天

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向我設位〉



萬古事蹟分明하다라고말하는것이니라.」101)

食告하는것이마음으로百年喪을하는것이라고한 것은우리가飮食을대할때 늘 天地父

母에게고마움을표시하는것처럼항상天地父母의교훈을마음속에잊지말고생각하라는것

이다.

敬天은敬人의行爲에의지하여事實로그 效果가나타나는것이다. 敬天만있고敬人이없으면이

는 農事의理致는알되實地로種子를땅에뿌리지않는行爲와같으니, 道닦는자 사람을섬기되한

울과 같이 한 후에야처음으로바르게道를 實行하는者니라. 道家에사람이오거든사람이왔다이

르지말고한울님이降臨하였다이르라하였으니, 사람을恭敬치하니하고鬼神을恭敬하여무슨實

效가있겠느냐.愚俗에鬼神을恭敬할줄은알되사람은賤待하나니,이것은죽은父母의魂은恭敬하

되 산 父母는賤待함과같으니라. 한울이사람을떠나別로있지않는지라, 사람을버리고한울을恭

敬한다는것은물을버리고解渴을求하는자와같으니라.102)

海月은‘사람을恭敬치아니하고鬼神을恭敬하면무슨실효가있겠느냐’하면서산 부모를

恭敬하라고하고 있다. 즉 西洋에서, 中世에서近代로의轉換이神本位에서人間本位로의轉

換이듯이, 海月의‘向我設位’를 계기로그동안죽은鬼神爲主의祭祀가산사람위주로變化한

것이다. 즉近代意識이생겨났다고할수있다.

近代意識을싹트게한 向我設位는이제부터女性들도祭祀에참여할수 있게 하였을뿐만

아니라祭祀또한 女性들이主體的으로지내게하였다. 즉 祭祀에서항상 勞動力을犧牲당하

기만하고疎外당하여왔던女性들도당당하게제 位置를잡게된 것이다.

이처럼海月은한 家庭에서女性이차지하는位置를男性과對等하게하여 夫婦가함께 화

목한家庭을이룰수 있도록그 理論的뒷받침을해 주었다.

3. 內則·內修道文

生態的삶의實踐德目이具體的으로나타난것이內則과內修道文이다.

먼저內修道文에는婦人이지켜야할 7가지사항이있다. 부인에게修道하는法과日常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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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趙在壁問曰「喪期如何而可也」神師曰「心喪百年可也天地父母爲之食告曰心喪百年人之居生時不忘父母之

念 此是永世不忘也天地父母四字守之謂其萬古事蹟分明也」『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向我設位〉

102)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三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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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道의 實踐을나타낸이 일곱가지條目에는家道和順의生活化, 疾病豫防을위한 淸潔의

生活化, 生命尊重과自然愛護의生活化, 精誠과恭敬의生活化로대별할수 있을것이다.103)

① 부모님께孝를 극진히하오며, 남편을극진히恭敬하오며, 내자식과며느리를극진히사랑하오

며, 하인을내 자식과같이여기며, 六畜이라도다 아끼며, 나무라도생순을꺾지말며, 부모님분노하

시거든性稟을거슬리지말며웃고,어린자식치지말고울리지마옵소서.어린아이도한울님을모셨

으니아이치는것이곧 한울님을치는것이오니, 天理를모르고일행아이를치면그 아이가곧 죽을

것이니부디집안에큰 소리를내지말고 和順하기만힘쓰옵소서. 이같이한울님을恭敬하고孝誠하

오면한울님이좋아하시고福을주시나니, 부디한울님을극진히恭敬하옵소서.

② 가신물이나아무물이나땅에부을때에멀리뿌리지말며, 가래침을멀리뱉지말며, 코를멀리

풀지말며, 침과코가땅에떨어지거든닦아없이하고, 또한침을멀리뱉고, 코를멀리풀고, 물을멀

리 뿌리면곧 天地父母님얼굴에뱉는것이니부디그리아시고조심하옵소서.

첫째 조목과둘째 조목에서는婦人이화목한家庭을만들기위해서해야 할 行動에관하여

말하고있으며또한海月의敬物思想이잘 나타나있다고할 수 있다.‘六畜이라도다 아끼며,

나무라도생순을꺽지말며’,‘물과코와가래침을멀리뿌리지말고…’여기에는海月의環境

倫理觀이잘 드러나있다. 自然環境을破壞하거나汚染시키면宇宙의生命本體인한울님을傷

하게하는것이므로宇宙의生命秩序를維持시키기위해서는天地自然을父母와같이對하고

保護하라는것이다. 이러한海月의가르침은바로 宇宙의生命은한울님의靈氣로가득하여

人間, 生物, 無生物이서로調和롭게有機體的으로連結되어있다는自然·人間生態系의相

互關係를말하고있다.

③ 잘 때에「잡니다」告하고, 일어날때에「일어납니다」告하고, 물길러갈 때에「물길러갑니다」

告하고, 방아찧으러갈 때에「방아찧으러갑니다」告하고, 정하게다 찧은후에「몇말 몇 되 찧었더

니 쌀 몇 말 몇 되 났습니다」告하고, 쌀그릇에넣을때에「쌀몇 말 몇 되 넣습니다」告하옵소서.

매사를한울님께告함으로써일에 대한 愼重함과조심스러움, 그리고한울에대한 感謝를

말하고있다.

④ 먹던밥 새 밥에섞지말고, 먹던국 새 국에섞지말고, 먹던침채새 침채에섞지말고, 먹던반

103) 정영엽(2001), 『崔時亨의생애와女性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찬 새 반찬에섞지말고, 먹던밥과국과침채와장과반찬등절은따로두었다가시장하거든먹되, 고

하지말고그저「먹습니다」하옵소서.

飮食衛生에대하여철저를기하라는말로써당시콜레라가유행하던朝鮮社會에있어서衛

生에철저한東學敎人들은콜레라에걸리지않았다. 이후義菴은「衛生保護章」104)에서衛生에

대하여生活속의具體的인實踐條目들을말하고있다.

⑤ 朝夕할때에새 물에다쌀 다섯번씻어안치고, 밥해서풀 때에국이나장이나침채나한 그릇놓

고 고하옵소서.

⑥ 금난그릇에먹지 말고, 이 빠진 그릇에먹지 말고, 殺生하지말고, 삼시를부모님祭祀와같이

받드옵소서.

⑤는 ③항목과연결지어생각할수 있다. 每每事事를告하여精誠을다하라는뜻인데心告
105)를 잘하면속히道를통한다고海月이말했듯이心告는日常生活에서한울님의感應을접할

수 있는가장손쉬운方法인것이다. 새물에다쌀을다섯 번 씻어 안치라는말은그만큼먹는

飮食에대하여淸潔을철저히하라는것이다. ⑥은식사할때 반듯한그릇에恭敬스러운마음

으로感謝함을표하라는것이다.

⑦ 일가 집이나남의집이나무슨 볼 일 있어가거든「무슨볼 일 있어갑니다」告하고, 볼 일보고

집에올 때에「무슨볼 일보고집에 갑니다」告하고, 일가나남이나무엇이든지줄 때에「아무것 줍

니다」告하고, 일가나남이나무엇이든지주거든「아무것 받습니다」告하옵소서.

內修道文에는특히心告의重要性을强調하고있다. 每每事事를한울님께告하면한울님의

感應을받는다는것이다.

이 칠 조목을하나도잊지말고每每事事를다 한울님께告하오면, 病과輪感106) 을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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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천도교의제3세교조손병희의호. 『天道敎經典』의암성사법설중에「衛生保護章」이 있다.

105) 心告는대신사께서득도하신후 교도들에게신앙의첫째조목으로가르쳐주신도법이다. 한울님을먼데서찾

지 않고 내 몸에모신한울님을부모님섬기듯해야한다는가르침에따라크고작은일을막론하고시작할때

와 끝냈을때 한울님께정성껏마음으로고하는것을말한다. 심고에는식고와통상심고, 의식심고의세가지

가 있다. 『天道敎儀節』, 천도교중앙총부발행, p.21

106) 돌림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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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疾과��107)을 아니하오며, 鼈腹108)과 初�을 아니하오며, 癎疾과風病이라도다 나으리니,

부디精誠하고恭敬하고믿어하옵소서. 病도나으려니와위선大道를속히通할것이니, 그리

알고진심奉行하옵소서.109)하였다.

內則에는胎敎의重要性에대하여

‘胞胎하거든肉種을먹지 말며, 海魚도먹지 말며, 논의우렁도먹지 말며, 거렁의가재도먹지말

며, 고기냄새도맡지말며, 무론아무고기라도먹으면그 고기氣運을따라사람이나면모질고탁하

니, 일삭이되거든기운자리에앉지말며, 잘 때에반듯이자고, 모로눕지말며, 침채와채소와떡이

라도 기울게썰어 먹지 말며, 울새터논 데로 다니지말며, 남의 말 하지 말며, 무거운것 들지 말며,

무거운것 이지말며, 가벼운것이라도무거운듯이들며, 방아찧을때에너무 되게도찧지말며, 급

하게도먹지말며, 너무찬 음식도먹지말며, 너무뜨거운음식도먹지말며, 기대앉지말며, 비껴서

지 말며, 남의눈을속이지말라.’110)‘이같이아니말면 사람이나서夭死도하고, 橫死도하고, 早死

도 하고, 병신도되나니, 이 여러가지경계하신말씀을잊지 말고 이같이십삭을공경하고믿어하고

조심하오면사람이나서 체도도바르고총명도하고 지국과才技가옳게 날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조심하옵소서.’

라고하여胎敎時의몸가짐과胎敎의重要性에대하여細密하게條目條目例示를通하여말하

고 있다.

‘이대로만시행하시면文王같은聖人과孔子같은聖人을낳을것이니, 그리알고修道를至誠으로

하옵소서.’

오늘날胎敎의重要性이여러科學的인實驗을通하여立證되고있는現實을접하는우리는

이미19세기말엽에海月이聖人같은아이를誕生하게하기위해서는胎敎를잘하라고말하고

있다는사실에注目해야할 것이다.

이처럼內則과 內修道文에는攝生·心告와마음공부를通해서한울님의感應을받으라고

하고 있다. 內則과內修道文은흔히 婦人들을위한글, 특히 內則은胞胎한婦人들을위한 글

107) �氣를마셔서앓는학질. �氣는축축하고더운땅에서일어나는毒氣

108) 腹�. 脾臟이부어뱃속에자라모양같은것이생기면서寒熱이심한어린아이의병. 자라배, 별복, 鼈�

109)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內修道文〉

110) 『天道敎經典』「海月神師法說」中〈內則〉



이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 두 글은海月이“天地造化가다 이 內則과內修道文두 편에

들었으니부디 범연히보지 말고 이대로만밟아 봉행하옵소서”라고 표현대로단순한胎敎의

글이나婦人에게만관계한글이 아니라, 修道의요체 그리고‘養天主’공부의핵심을잘 드러

내고 있는글이다. 이중에서心告를每每事事할 것을强調하고있는데이것은‘守心正氣’를

위한重要한요령이다.111)

海月은‘守心正氣’하는 법은‘孝悌溫恭’이라고하였다.‘이 마음 保護하기를갓난아이保

護하는것같이하며, 늘 조용하여성내는마음이일어나지않게 하고 늘 깨어 昏迷한마음이

없게하라’고 하였다.112) 그리고守心正氣는‘天地가殞絶되는氣運을다시補充하는것’113)이

라고하였다.

“守心正氣가되면天地가殞絶된氣運도補充할수 있다.”고 한 것은現代에있어서이미天

地의氣運이殞絶되어버린상태를治癒할수 있는處方策일수도있다. 우리의總體的인認識

의 轉換, 價値의轉換을通하여殞絶된天地의氣運을補充할수 있는것이다. 이미破壞되어

버린環境, 生態系를살리기위해서는天地를父母로보는認識의轉換이必要한것이다. 그러

므로‘守心正氣’를 通하여내가먼저‘侍天主’한 神靈한存在임을自覺하고또한모든사람도

‘侍天主’의 存在이며宇宙萬物또한‘侍天主’존재임을깨달아야한다.

VI. 結論

西歐의모더니티가모든人間을尊嚴한主體로보는휴머니즘에基礎하고있다면海月은비

단 人間만이아니라動植物과自然事物도모두가같은하나의同胞라고보고있다. 즉 宇宙는

하나의씨앗에서나온거대한나무이며, 하나의大家族이라고말한다.

東學指導者들은한결같이生態問題에깊은關心을가지고自然의소중함을일깨워주었을

뿐만아니라自然과人間은하나라는것을가르쳐주었다. 自然을支配와征服의對象으로생

각하여초래한環境破壞와生態系의危機는人間에게곧 새로운생각의變化를要求하였으며

이러한생각은人間과自然을하나로보고 生態系의調和와均衡을이루려는, 生命共同體의

理論的根據를東學에서찾을수 있다.

東學海月思想에담긴에코페미니즘硏究 397

111) 김춘성(1999), 「東學의자연과생태적삶」, 『동학학보』창간호, 학연문화사, p.147

112) 守心正氣之法은孝悌溫恭이니保護此心을如保赤子하며寂寂無忿起之心하고惺惺無昏昧之心이可也니라.

『天道敎經全』「海月신사법설」中〈守心正氣〉, p.301

113) 「守心正氣」四字는更補天地隕絶之氣니라『天道敎經全』海月신사법설중「守心正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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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物-敬人-敬天의三敬은自然-人間-神의協同的一致, 또는普遍的同胞愛의脈絡속에있다

고 할 수 있다. 東學은사람살리는道라고한다.“西洋의武器는세상사람이견주어대적할

자 없다고하나武器는사람죽이는기계를말하는것이요, 道德은사람살리는기틀을말하는

것”이라고하였다.

海月은物質과精神을둘로 보는 西歐의思考에서自然을하나의對象으로만여겨 마구毁

損시켜온 지금까지의自然觀과는다른, 모든 萬物을하나의有機的生命으로보는 有機體的

世界觀을가지고있다. 또한旣存의自然破壞를女性의抑壓과동시적인觀點에서自然破壞는

곧 女性抑壓이라는視角으로보고反對的으로自然保護즉 生態系保護를女性解放과連結지

어 解決하려는에코페미니스트의視角을가지고있다고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이지니고

있는 가장 큰 特徵은男性까지도받아들인다는것이다. 굳이 男性을除外시키려고하지 않고

男性을‘敵’보다는‘同伴者’로본다. 男性과女性가운데서어느 한쪽을除外시키면均衡과

調和는깨뜨려진다. 한마디로性別에따라 男性을差別하는것은그동안男性들이저질러온

잘못을그대로되풀이하는것이다. 非人間인自然에대하여關心을보이면서동료人間에대

하여無關心하거나差別한다는것은理致에들어맞지않는다. 에코페미니즘이추구하는窮極

的 目標는人間과人間, 人間과自然사이의調和요均衡인것이다. 人間도自然의一部이고보

면 결국同僚人間과의調和와均衡을꾀하는것이곧 自然과서로親和를맺는첫걸음인것이

다. 그것은바로페미니즘이生態學과서로손을잡을때 비로소가능하다. 에코페미니즘이지

향하는世界는한마디로‘에코토피아’곧, 生態的유토피아라고할 수 있다. 人間과人間, 人間

과 自然이서로 調和롭게共存하는社會, 자신의價値를인정하듯이상대방의價値를받아들

이는 社會, 그것은곧 에코토피아의世界이다.114) 이것은海月의‘物物天事事天’,‘人吾同胞

物吾同胞’의 世界라고할 수 있다.

身體와精神과靈的인合一下에서人間과動植物無機物等을 하나의宇宙 전체로보고 自

然/文明, 女性/男性이라는二分法的인思考가아닌 男性/女性, 自然/文明은원래부터하나였

다고보는에코페미니즘적시각은이들의어울림과均衡을通해 모든存在들이共存할수 있

는 방법을모색한다. 따라서그들의有機體的연결고리를우리는海月思想중‘人吾同胞物吾

同胞’‘物物天事事天’에서그 實踐的인면을찾을수 있다.

114) 김욱동(1997), 「에코페미니즘과생태중심주의세계관」, 『미국학논집』, 제29집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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